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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]

‘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’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

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,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.

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배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. 미 국방부 대변인

은 “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, 적절한 절차에 

따라 폐기됐다”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, ‘적절한 절차’가 무엇인지, 

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. 

탄저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.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것은 만일 미국에

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․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

는 언제까지 아무 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. 

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, 처리과정에 대해 

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. 만일 미

국으로부터 충분한 사전․사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,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의혹도 없도

록 철저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조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.

또한 국민의 생명․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미주

둔군지위협정(Status of Forces Agreement, SOFA)에 명시해야 한다. 이 사건에서 분명히 

드러나는 것처럼,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, 무엇이 반출되는지는 반드시 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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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야 되는 문제이고,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권의 문제이다.

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

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. 또한 

위와 같은 사건의 근본적 이유가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직시하고, ‘사전 통보’ 제도

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.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

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

듭 강조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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